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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명은 좋은 소재를 찾는 것만으로도 절반은

성공이다. 

오늘날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

었던 것은 '철근콘크리트 기법'덕분이다.

1865년 어느 날,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화원에

서 화초를 재배하던 모니에게 깨어진 화분때문에

몹시 속이 상했다.

당시의 화분은 단순히 진흙으로 모형을

뜬 다음 불에 구워 만들었기 때문

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졌

다. 번번이 계란 깨지듯 툭

하면 부서지는 화분으로

골탕을 먹던 모니에는 직

접 견고한 화분을 만들기

로 결심했다.

궁리를 거듭한 끝에 처음

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후

물로 이겨서 굳힌 콘크리트 화분

을 만들어 냈다. 흙화분보다는 휠씬 견

고했으나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.

그후 계속된 모니에의 연구는 1백 여 가지가 넘

는 종류를 만들고 또 부수기를 2년 여 동안.

그러던 중 철사그물로 화분모형을 만든 다음 시

멘트를 입혀 보았다.

튼튼하기 이를데 없었다. 아주 심한 충격이 아니

면 좀체로 깨지지 않았다. 즉시 특허를 출원하고 화

분을 뽑아내기 시작했다.

반응은 순식간에 나타났다. 이 화분을 사려는 상

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줄지어 몰려들었고, 모니

에의 화원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.

그해 화분 판매만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그마치 1

백만 프랑. 큰 돈을 벌게된 모니에는 화원을 멋지게

개조하기로 작적했다.

경사진 곳에는 계단을 만들고 개울을 가로질러

다리를 세우는 것이 1단계 작업.

화분을 만든 경험과 아이디어를 살려 이번

에는 철사그물대신 철근을 넣어 계단

과 다리를 만들었다. 철근 콘크리

트방법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

공사였다.

모니에의 철근 콘크리트

기법이 세상에 알려지자 가

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독일

의 건축기사인 와이스.

이 방법이야말로 장래 으뜸가

는 건축용 재료와 공사법이 될 것이

라 확신한 와이스는 모니에에게 특허권을

팔라고 제의했다. 금액은 2백만 마르크.

계약은 즉석에서 이루어졌고, 모니에는 프랑스

제일의 원예가로, 와이스는 독일 최고의 건축가로

성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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